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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로생애최고의날을꿈꾸다
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합창대회가 지난

6일 오후3시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성황리
에 열렸다.
사단법인 전북문화진흥원이 주최·주관하

고 전북도와 전주시, 전주매일 신문사가 후원한 이번
대회에서는 군산아리울 남성합창단, 밸라보스 여성합
창단 등 도내 7개 남성, 여성 합창단이 참여하여 열띤
경연을 펼쳤다.
중년의 어버이 합창단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

된 이번대회에서는 정의갑 탈랜트겸 뮤지컬배우의 사
회로 어니언스의 포크송가수 임창제와‘어리도가야하
나'의 가수 박영일이 초청되어 방청객들과 참가팀 및
행사진행을 맡은 전주매일신문 관계자들과 함께 즐거
운 시간을 가졌다.
이날 대상에는‘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'를 부른 전주

여성합창단이 송하진 도지사상을 받았으며, 금상으로
마음모아합창단이‘우리는'을 불러 김승수 전주시장상
을 받았고, 은상으로는 임실군청합창단과 군산아리울
합창단이 트로피와 함께 전주매일신문 조봉성대표상
을 받았다.
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“올해로 두번째를

맞은 아리울 어버이 합창대회가 전라북도 문화예술인
과 합창동호인들의 합창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는 물
론 문화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"
고 말했다.

또한, 김승수 전주시장은“합창은 서로다른 소리가
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낸다" 며“오늘
대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합창을
통한 교감과 소통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됨이 얼마
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
다"고 말했다.
이번 대회를 후원한 전주매일신문사 조봉성 대표는

“바이올린, 첼로,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가 많이 있지
만 사람의 목소리야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아
닐까 한다" 며 “도내 어버이 합창단 여러분들의 큰
발전을 기원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린
다" 고말했다.
대상을 받은 전주여성합창단의 장은나씨는“어릴적

꿈이 성악가였지만 지금은 가정주부이자 회사원으로
열심히 살며 합창단 단원으로써 그 꿈을 대신 하고 있
다"며“입상여부를 떠나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다는
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 여겼었는데 우리 합창단이
이렇게 대상까지 받게되어 생에 최고의 날이 된 것 같
다" 고 소감을 밝혔다.
한편, 이날 심사를 맡은 강재수 심사위원장(전남 광

양 시립합창단 지휘자)은 심사기준에 대해“첫째, 노
래하면서 얼마만큼 표정이 즐거운지, 둘째, 곡의 난이
도에 따른 적절한 연습이 되었는지 여부, 셋째, 각 파
트별로 조화가 잘 이루어 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
"고 심사평을 말했다. /송효철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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